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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5세에서 

17세 사이에 캐나다에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 150명으로 현재 나이 만 15

세에서 24세 이하 평균 연령은 19.2세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2013년 1월까지였고, 연구

도구는 Diener 등(1985)의 삶의 만족 척도, Bean 등(2007)의 HSCL-37, Phinney(1992)의 민족정체성 

척도, Fuertes와 Westbrooks(1996)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의 중요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였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적 요인과 태도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였다. 그 외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인 이민 1.5

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가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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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캐나다는 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이민 국가이며, 200개 이상의 민족으

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이다. 캐나다는 이민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관대하

며, 평등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이정수, 2012). 1967년 

캐나다정부가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어서 

1972년 트뤼도 정부가 ‘개방정책’을 주창하여 이른바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여 미국의 용광로 정책(Melting Pot Theory)과는 달리 이민족의 문화를 동시에 

포용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용을 하면서 캐나다 한인사회 형성이 가속화 되었다(김규선, 

2008).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11)에 의하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수는 23만 

명*이 넘고 있으며, 50여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한인 이민자 세대는 현재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가 주가 되며 대체로 아직 어린 3세대를 포함한다. 

최근 이들의 이민 동기는 단순한 생활고나 기회의 부재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

하기 위해서(이경란, 2006)이며, 특히 1990년대의 한인사회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신

조어를 낳을 정도로 자녀 교육과 안정된 사회,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민의 성격을 

지닌다(김규선, 2008). 하지만 이러한 이민의 동기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

들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한유경,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민의 우울, 불안 등에도 영향

을 미친다(김후조, 2010; 한유경, 2009; Berry, 1997, 2005; Nho, 2000). 이렇듯 지금

까지의 연구주제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적응 이외의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민자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적응에 관련되기도 한다. 

Costigan, Koryzma, Hua and Chance(2010)의 연구결과 캐나다 이민 중국 청소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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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2011)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61 -

우, 높은 민족정체성이 평균이상의 학업성취나 자존감, 그리고 낮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단순한 선형관계로 보지 않고 민

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지만 연령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다

(Grant, 2008)고 보거나, 적응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허원무, 1991; 이경란, 2006 

재인용)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 중 내현화 

문제행동 중 일부인 우울증만 측정한다거나(Costigan et al., 2010), 민족정체성과 심

리적 건강 간의 관계(Grant, 2008)만을 주요 변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

기의 심리적 적응으로서 일탈 및 위기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지표인 삶의 질에 있어서도 민족정체성이 관련이 있었

다. Utsey, Chae, Brown and Kelly(2002)의 연구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시아

계 미국인이나 라틴계 미국인보다 인종과 관련된 스트레스, 민족정체성, 삶의 질이 

가장 높았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민족정체성과 문화적 인종주의가 삶의 질을 가

장 잘 예측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높은 삶의 질을 기

대하고 이민을 선택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을 겪게 되고 민족특성이나 적응수준

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심리

적 적응을 내현화 문제행동이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지표뿐 아니

라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인 1.5세대는 한인 사회에서 한국인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가 아닌 이민자 

자녀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비롯된 개념으로(Danico, 2004), 캐나다 한국인 이민 1.5

세대의 경우도 성인 나이 이전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적어도 캐나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1년이라도 경험함으로써 영어구사능력이 있고 한국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 언어 구사능력은 물론 이중 문화에도 익숙한 

경우를 말한다. Zhou(1997)에 의하면, 한국인  1.5세대는 그들의 가치, 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 언어능력, 그리고 세대간, 인종간의 절충과 같은 면에서 독특한 

속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1.5세대는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고, 모국

과 이주국의 인종과 문화와 사회 그리고 경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 반면 1.5세대들은 1세대와도 2세대와도 사고와 정서에서 격차를 

느끼며,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와 사회에서도 완전한 이해나 동화가 되지 않는 동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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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Kim, 2011).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 중 이민 1.5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로 선행연구들은 중국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Costigan et al., 

2010; Utsey et al., 2002), 유학생(김후조, 2010; 이수연, 2009; 조은숙, 2011)과 한국 

이민 여성(권복순, 2009; 김은재,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적응

심리적 적응은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목혜연, 2007). 채정민(2003)은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등이라고 하고, Ryff와 Keyes(1995; 

Grant, 2008 재인용)에 따르면 삶의 만족은 심리적 건강의 핵심지표로 잘 알려져 왔다. 

한편 채정민(2003)은 기존의 연구에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보다 문화적응 수준

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Berry, 1997),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 

측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에 작용하는 문화적응 

요소와 긍정적인 측면에 작용하는 문화적응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주자는 새로운 사회에서 불안감, 우울감, 소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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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미 등의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되고(채정민,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

거나 집단 정체성이 낮은 대학생은 우울 증상을 동반한다(Walker, 2008; 김희경 외, 

2010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의 이주 후 심리적 적응은 이주연령, 이주기간, 언어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목혜연(2007)의 연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

적응도 높아졌고, 이수연(2009)의 연구에서는 이주기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소년기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김은재(2010)의 경우 이주국의 언어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Nho(2000)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

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음주 및 흡연사용이 많았고, 내적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정민, 2003).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의 변인으로 보았던 부정적 측면의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심리적 적응으로서 삶의 만족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캐나다 거주 한

국인 이민 1.5세대의 심리적 부적응 예방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이 무

엇인지 탐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은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외부적 

측면은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민족 전통적인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이 문화․사회적

인 관찰 가능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민족정체성의 내부적인 측면은 이미지(images), 

생각(ideas), 태도(attitudes), 그리고 감정(feelings)과 관련이 있다(Isajiw, 1990; Isajiw, 

Sev’er & Drideger, 1993). 한편 민족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구성원임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Tajifel, 1981; 양계민, 

2009 재인용), 또는 공유된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이 특정 민족 집단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정의한다(Phinney, 1990; Shibutan & Kwan, 1966; 양계민, 

2009 재인용). 

그렇다고 하면,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 1.5

세대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은 어떠한 특성을 보일 수 있을까?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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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체성의 의미는 구성요소나 적응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다. 양계민

(2009)은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정체성은 인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Yasui, Dorham and 

Dshion(2004)의 연구에서도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인 긍정과 소속감은 모든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적응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윤인진(1998)에 의하

면 개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의 정도는 모든 한인들에게서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개인

이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허원무(1991; 이경란, 2006 

재인용)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민족정체성이 큰 의미를 갖고 순기능을 하지

만, 적응이 순조로울 때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한다고 본다. 

민족정체성과 삶의 만족 간에는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민족정

체성과 삶의 만족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Crocker, Luhtanen, Blaine & Broadnax, 

1994; Grant, 2008; Ward, 2006)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Hovey, 

Kim and Seligman(2006)은 한국계 미국인에게서 Lee(2003)는 동양계 미국인에게서. 

Mossakowski(2003)의 필리핀계 미국인과 McMahon와 Watts(2002)의 도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의 연구에서 우울증과 민족정체성 간에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이 심리

적 적응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는 타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넘어서는 내적, 외적 요구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까지 확장한 스트레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김후조, 2010 재인용). 문화적응은 새로운 기회와 같은 긍정적인 것과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것의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되어진 다양한 영향들과 더 잘 어우러진다(Berry, 2005). 하지만 대부분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서보람, 

2006; 이수연, 2009) 향수, 차별, 이질감과 같은 좁은 의미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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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

인 의미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현재 가족과의 관계나 조국에 대한 태도 등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정신건강(우울, 불안), 고립감, 소외감과 

주변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과 같은 스트레스와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고(권복순, 

2009 재인용), Kang(1996; Nho, 2000 재인용)은 한국계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김희경 외(2010)는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우울이었다. 한편 경수영과 장수미(2010; 김후조, 2010 재인용)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내현화 

문제행동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루지 않고 있거나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사회생활, 조국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환경

의 질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민 청소년의 가족적 요인과 관련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함께 파악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민족

정체성이 긍정적 심리적응의 지표로서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심리적응 지표로서 내현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입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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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 1.5세대를 포괄적으로 만 5세에서 만 

17세 사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캐나다에 이민한 자로 현재 만 15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인 자,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자,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

하는 자에 한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남 71명, 여 79명이었고, 평균 나이 19.20세, 캐

나다 이주 시 평균 나이 10.36세, 캐나다 거주기간 평균 9.04년, 영어 말하기 능력은 

대부분 우수하여 영어 쓰기능력을 이주국의 언어적응으로 포함시켰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에서 15명의 학생(고1~ 대학3학년/이민 2년차~9년)

에게 설문지를 한국어와 영어로 주어서 풀게 한 결과 모두 한국어로 번역된 글이 더 

어렵고, 영어질문이 훨씬 분명하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사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

다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영문으로 실행되었으며, 온라인(FluidSurveys.com)참여와 

인쇄된 설문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고, 설문참여 방식에 따른 동질성 검증 결과 

민족정체성의 일부 요인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t = 2.022, p < .05),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1월 30일까지였으며, 설문참여는 

주로 BC주 광역 밴쿠버와 그 주변에 소재하는 청소년 기관, 학교의 한인단체, 그리고 

교회와 성당 등의 청소년 담당자를 통하여 참여되었다. 온라인 설문 91명과 인쇄된 

설문지 86명으로 총 177명이 참여하였으나,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유학생 신분과 

같은 부자격자 27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50명(온라인 75명, 오프라인 75명)의 설문

답안이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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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150)     

변수 변수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1  47.3

여자 79  52.7

현재 나이

15-18세 67  44.7

19세 이상 83  55.3

평균 19.20세(표준편차 2.687)

캐나다 이주 시 나이

6세 이하 27  18.0

7-9세 40  26.7

10-12세 33  22.0

13-17세 50  33.3

평균 10.36세(표준편차 3.541)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미만 74  49.3

10년 이상 76  50.7

평균 9.04년(표준편차 3.323)

영어 능력

(쓰기능력)

부족하다 22  14.7

보통이다 85  56.7

잘 한다 43  28.7

합계 150 100.0

2. 연구 도구

1) 심리적 적응 척도 

(1) 삶의 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 O'Connor & Vallerand, 1998 재인용)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의 인지 또는 판단의 요소를 평가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그 

예로는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꿈꾸던 이상과 유사하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 한다.”까지 Likert 척도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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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국내 이훈진(2009)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6을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74로 검증되었다.

(2)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 척도는 SCL-90에 근거를 둔 Bean, Derluyn, Eurelings-Bontekoe, 

Broekaert and Spinhoven(2007)의 HSCL-37(Hopkins Symptom Check List)을 사용하

였다. 정신건강 척도(HSCL-37)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들의 증상을 평가하는 것

으로, 다문화기구와 청소년에게 적합한 상태로 수정되었으며, 증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다. 문항의 구성은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긴장되거나 

예민해지는 느낌이다.”와 같은 불안에 대한 문항 10개와 “쉽게 운다.”와 같은 우울에 

대한 문항 15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한다.”와 같은 

위기 및 일탈행동에 대한 문항 12개이다.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척도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김현아 외(201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 .92 

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α = .91로 높게 검증되었다. 

2) 민족정체성 척도

Phinney(1992)의 청소년과 청장년들을 위한 민족정체성 척도(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의 민족정체성 척도(MEIM)는 자기

민족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내용들을 포함

한다. 그 하위척도로 “나는 한국의 역사, 전통 및 관습에 대해 더 많이 알기위해 시

간을 보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ethnic identity search)' 

5개 문항과 “나는 한민족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와 같은 문항의 ‘긍정․

소속․전념(affirmation, belonging, and commitment)’에 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 각 문항은‘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일치 한다’까지 Likert 척도 4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고등학생 .81, 대학생 .90의 Cronbach α의 내적 일치도를

(Phinney, 1992),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 .81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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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Fuertes와 Westbrook(1996)의 개정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multicultural stress:  SAFE- 

Revised)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SAFE)는 21문항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생활의 질, 조국을 향한 태도, 가족관계, 그리고 환경의 

질과 같은 4개의 폭넓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역을 측정한다(Fuertes & Westbrook, 

1996; Mena, Padilla & Maldonado, 1987). 4개 하위요인의 문항 예를 들면, 사회적 

요인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태도적 요인으로 “나

는 가끔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생각한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내 미래에 대한 기

대에 대해 가족들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문항의 예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 면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와 같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가 아니다.’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이다.’까지 Likert 척도 5점으로 구성되었다. 

Fuertes와 Westbrook(199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 .89를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α = .84로 검증되었다.

3. 자료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5.0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표 2), 차이검증을 위한 t-test와 One way ANOVA, Pearson

의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두 번

째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등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

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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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N=15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적응

삶의 만족 2 7 4.53 1.036

HSCL-불안 1 4 1.64  .529

HSCL-우울 1 4 1.84  .530

HSCL-위기 및 일탈행동 1 3 1.24  .280

HSCL-37 전체 1 4 1.57  .368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1 4 2.92  .473

긍정․소속․전념 2 4 3.21  .455

민족정체성 전체 2 4 3.09  .398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요인 1 5 1.72  .808

태도적 요인 1 5 2.47  .887

가족적 요인 1 5 1.93  .875

환경적 요인 1 5 1.93  .593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1 5 2.01  .543

Ⅳ.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차이검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삶의 만족, HSCL-37)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HSCL-우울에 있어서만(t = -2.376, p < .05), 캐나다 이주 시 나

이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삶의 만족(F = 3.167, p < .05)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나이에 따른 차이검증,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검증, 

그리고 영어능력(글쓰기)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인 1.5세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이 보

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2세의 나이 때에 캐나다에 이주 한 한국인 1.5

세대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이주 시 나이 7~9세, 6세 

이하, 13~17세 순으로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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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N M SD t p

삶의 만족
남자 71 4.48 1.100

 - .564 .573
여자 79 4.57 .979

HSCL-불안
남자 71 1.58 .549

 -1.207 .229
여자 79 1.69 .510

HSCL-우울
남자 71 1.73 .524

 -2.376* .019
여자 79 1.93 .520

HSCL-위기 및 일탈행동
남자 71 1.28 .349

  1.719 .088
여자 79 1.21 .195

HSCL-37 전체
남자 71 1.53 .386  

 -1.269
.207

여자 79 1.61 .350

  

*p < .05

표 4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차이검증

N M SD F p post-hoc

삶의 만족

6세 이하 27 4.32 1.144

3.167* .026 c > ad
7-9세 40 4.67 1.054

10-12세 33 4.90  .975

13-17세 50 4.28  .929

HSCL-불안

6세 이하 27 1.59  .607

1.980 .120
7-9세 40 1.81  .516

10-12세 33 1.55  .405

13-17세 50 1.58  .552

HSCL-우울

6세 이하 27 1.89  .690

 .504 .680
7-9세 40 1.83  .462

10-12세 33 1.75  .494

13-17세 50 1.88  .513

HSCL-위기 및 

일탈행동

6세 이하 27 1.27  .248

1.352 .260
7-9세 40 1.22  .211

10-12세 33 1.18  .219

13-17세 50 1.29  .365

HSCL-37 전체

6세 이하 27 1.58  .457

 .777 .509
7-9세 40 1.62  .328

10-12세 33 1.49  .265

13-17세 50 1.58  .405

*p < .05   a: 6세 이하, b: 7-9세, c: 10-12세, d 13-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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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간에 상관관계 검증

민족정체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소속․전념과 민족정체성 전체와는 r = .900 

(p < .001)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

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성별과 HSCL-우울과는 r = .192(p < .05)의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 우울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 중 긍정․소속․전념과 삶의 만족과는 

r = .179(p < .05), 민족정체성 전체와 삶의 만족과는 r = .198(p < .05)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민족정체성 중 긍정․소속․전념이 높으면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족정체성 전체가 높아도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의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태도적 

요인을 제외한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삶의 만족과는 r = 

-.185(p < .05)에서 r = -.331(p < .001)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

레스 중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태도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과 HSCL-불안

과는 r = .254(p < .01)에서 r = .348(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화

적응 스트레스 전체와 HSCL-우울과는 r = .208(p < .05)에서 r = .331(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

과 HSCL-위기 및 일탈행동과는 r = .206(p < .05)에서 r =.269(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와 HSCL-37 전체와는 r = .182(p < .05)

에서 r = .382(p < .0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가 높으면 우울과 정신건강(HSCL-37) 전체도 높고, 문화

적응 스트레스 중 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으면 삶의 만족은 

낮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태도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으면 불안

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높

으면 위기 및 일탈행동도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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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6의 모델1은 인구학적 특성만을,  모델2는 민족정체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으

며, 모델3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심리적 적응(삶

의 만족, HSCL-37)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0.4%를 설명하며 인구

학적 특성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4.4%를 설명하며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15.4%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β=-.237, p < 

.01)이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HSCL-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명력 1.7%)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1.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

델3의 경우 설명력 19.4%로 추가로 투입한 태도적 요인(β=.253, p < .01), 가족적 

요인(β=.290, p < .001)이 HSCL-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HSCL-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설명력은 3.7%로 성별(β

=.192, p < .05)이 HSCL-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모델2의 경우에는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3.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6.9%로 추가로 투

입한 가족적 요인(β=.268, p < .01)이 HSCL-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HSCL-위기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

명력 2.2%)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3.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2.5%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β=.225, p 

< .05)이 HSCL-위기 및 일탈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HSCL-37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델1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설명력 

1.2%)과 모델2의 추가로 투입한 민족정체성(설명력 1.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모델3의 경우에는 설명력 19.4%로 추가로 투입한 가족적 요인(β=.325,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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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HSCL-불안 HSCL-우울
HSCL-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β t β t β t β t β t

1

(상수) 13.229  9.184  9.048 14.616 12.365

성별  .047   .576  .101  1.234  .192  2.371* -.141 -1.731  .105 1.275

이주 시 나이 -.041 -.503 -.083 -1.017 -.011 -.135  .051  .619 -.032 -.394

R2=.004 R2=.017 R2=.037 R2=.022 R2=.012

F=.285 F=1.247 F=2.814* F=1.664 F=.878

2

(상수)  3.780 3.760 3.645  7.097 5.306

성별  .057  .696  .104 1.259  .193  2.355* -.136 -1.659  .108 1.300

이주 시 나이 -.036 -.438 -.083 -1.011 -.010 -.117  .045  .553 -.033 -.400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090  .977 -.010 -.107  .024  .259 -.116 -1.252 -.023 -.243

긍정․소속․전념  .141 1.521 .040 .423  .016  .170  .041  .437  .037 .392

R2=.044 R2=.018 R2=.038 R2=.033 R2=.013

F=1.658 F=.619 F=1.434* F=1.230 F=.473

.001)이 HSCL-37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 태도적 요인의 스트레

스가 높아지면 불안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위기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가족적 요인의 스트

레스가 높아지면 위기 및 일탈행동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HSCL-37(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역시 가족적 요인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HSCL-37 전체 점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한편 민족정체성은 심리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인구학적 특성,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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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HSCL-불안 HSCL-우울
HSCL-위기 및 

일탈행동
HSCL-37 전체

β t β t β t β t β t

3

(상수) 5.146 1.425 1.483 4.576  2.615

성별  .032  .398  .096 1.233  .219 2.775
**

-.100 -1.232  .126  1.616

이주 시 나이 -.019 -.225 -.034 -.411 -.035 -.406  .043  .489 -.022 -.265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구

 .096 1.079 -.026 -.295  .023  .262 -.116 -1.281 -.031 -.352

긍정․소속․전념  .102  1.086  .066  .721  .052  .560  .106 1.112 .083 .912

사회적 요인 -.086 -.878 -.089 -.923  .145 1.483  .030  .302 .035 .360

태도적 요인 -.046 -.494  .253  2.802**  .093 1.013 -.085 -.908 .144 1.595

가족적 요인 -.237 -2.650**  .290  3.322***  .268 3.024**  .225 2.471* .325  3.717***

환경적 요인 -.093 -.936  .092 .941  .010 .106  .162 1.591 .090 .923

R2=.154 R2=.194 R2=.169 R2=.125 R2=.194

F=3.203** F=4.243*** F=3.582*** F=2.514* F=4.229***

        *p< .05, **p< .01, ***p< .001   (성별=남자: 0, 여자: 1)                          

Ⅴ.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및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성별에 있어 남자보다 여자 이민 청소년 1.5세대의 우울

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된 결과는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이수연, 2009)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과 1.5세대 청소년은 달리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10년 전후의 장기 정착 이주 청소년의 우울문제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여자 청소년에게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캐나다 이주 시 나이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 10~12세 즉, 초등학교 4~6학년 때에 이민 간 1.5세대 이민자녀들이 가장 삶

의 만족이 높았으며, 13~17세 즉, 중 고등학교의 늦은 나이에 이민 간 자녀들의 삶의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에 늦은 나이2)에 이주할수록 우울이 더 낮다는 Ji와 Duan(2007)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같이 성인과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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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삶의 만족이라는 긍정적 심리적 지표로 심리적 적응

을 함께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심리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삶의 만족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화적응 요소와는 다를 수 있음(채정민, 2003)이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의 용광로 정책과 달리 보다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을 하고 있

는 캐나다 개방정책, 즉 복합문화주의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간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들에게 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즉, 초등학교

와 같은 기초교육을 두 나라에서 다 경험함으로써 이주국의 언어인 영어를 원어민에 

가깝게 배울 수 있고, 또한 두 나라의 문화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 삶의 만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조명덕(1997; 김민정, 2007 재인용)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이민자 집단 

연구 결과 최소한 5년의 적응기관을 거친 이민자 집단과 5년이 안된 이민자 집단의 

경제적응양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5년 미만의 이주초기 시기가 문화적응 스트

레스에 취약한 시점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캐나다 거주기간 변수에 대

한 평균이 9.04년으로 장기 거주자가 많았으며, 거주기간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영어능력과 심리적 적응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은재(2010)의 경우 이주국의 언어 수준이 낮은 경우에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Nho(2000)의 연구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영어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

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음주 및 흡연사용이 많았고, 내적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어 쓰기능력이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주국의 언어수준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본 

연구대상자의 영어 말하기능력은 전체 피험자 중 2명만 ‘충분하지 않다(not well)’로 

응답하여 대부분 높은 영어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영어 쓰기능력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학습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추후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2) Ji & Duan(200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미국도착 나이는 18세 미만, 19-30, 30-60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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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민족정체성은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국인 이민 청소년 연구(Costigan et al., 2010)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즉,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경우 민족정체성보다는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삶의 만족, 불안, 우울, 위기 및 일탈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잘 

예측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개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의 정도가 모든 한인들

에게서 공통적이지 않고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윤

인진(1998)의 연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민족정체성이 큰 의미를 갖고 적응

이 순조로울 때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한다(허원무, 1991; 이경란, 2006 재인용)

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

에서는 민족정체성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임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Grant(2008)의 연구에서는 나이집단에 따라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기능 간의 

관계에 있어 다른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십대 그룹에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십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Grant(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듯하다. 즉, 본 연구대상과 같이 10년이 지난 10대 

한국인 이민 1.5세대의 민족정체성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Zhou(1997)가 1.5세대를 정의할 때 6세에

서 13세 사이에 미국에 도착한 자녀들과, 1세대와 거의 비슷한 청소년(13에서 17세 

사이) 시기에 도착한 자녀들과 같은 두 집단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윤인진과 채정민(2007)은 1.5세대의 연령 하한선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연령으로 상향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그 연령은 한국의 교육체계상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최소한 1년의 초등교육을 받은 만 

7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유치원 교육 상태에서 

한국을 떠한 이민 1.5세대들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국가관

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캐나다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문화와 한국인이

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후 이민을 간 초등학교 이후 세대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추론케 한다. 

셋째,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청소년 1.5세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삶의 만족은 낮아지고 불안,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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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및 일탈행동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족적 요인의 문항 내용은 가족 

간에 개인적 가치, 기대, 열망에 있어서의 갈등을 반영(Fuertes & Westbook, 1996)하는 

것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나의 새로운 가치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다.”, 

“내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해 가족들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로 이민 1세대인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및 문화적 적응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Fuligni(1998; Yeh, 2003 재인용)에 의하면, 이민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청소년

의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생각이 부모와 대립되어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된

다. 또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한 결과, 부모의 주류문화 

수용 정도와 부적관계가 있었다(Pawliuk 외, 1996; Nho, 2000 재인용). 선행 연구결

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적 요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즉 세대 간의 

갈등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연구가 미진한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 거주 

한인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 하위요인 중 가족적 요인이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해외동포를 위한 부모자녀 세대 간의 갈등 완화, 가족기능 

증진을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 이민 1.5세대 여자 청소년의 우울, 초등학교 졸업 후 한국을 떠난 

1.5세대 청소년의 이주 후 삶의 만족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으로 광역

밴쿠버와 그 주변 지역에 대상들이 국한되었고 캐나다 거주기간 평균이 9.04년으로 

장기 거주자에 편포됨에 따라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후 연구방향으로 정착초기 이민 1.5세대를 추가로 자료수집 

하거나, 종단연구를 통해 이주 초기와 중기, 후기의 심리적 적응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학교적응, 

부모-세대 간 가치관 갈등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방향으로 특히 

캐나다 거주 한국인 이민 부모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부모-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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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 generation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Jang, Inok*․Kim, Hyun-Ah**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1.5‐generation,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living in Canada upon their 

level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satisfaction with life, anxiety,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in this survey consisted of 15‐ 
to 24‐year‐old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who had moved to Canada with 

their parents at the ages of between 5 and 17. A total of 150 samples(M = 

19.2) was statistically processed by means of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high familial stress‐one of the 

sub‐fa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tr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for low life satisfaction levels, 2) high 

familial and attitudinal stress were two significant predictors for high anxiety 

levels, and 3) familial stress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high levels of 

depression, externalizing behavior, and overall HSCL‐37.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thnic identity does not have an influence upon 

any of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ethnic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1.5 generation, immigrant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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